38선 누가 지키고 있나

 한이 많기에 어떤 일을 당하면 평소에 쌍이고 쌓인 한이 일시에 폭발, 그렇게 격정적이 되고 비이성적이 되는지도 모른다.
  그런데 우리 민족의 이 한을 표출하는 모습 중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아리는 것은 6.25때 전쟁터에서 죽어 가는 일선 병사들이 “빽! 빽!” 하면서 울부짖었다는 일화이다.  즉 그들이 빽이 없어 일선에 배치당해 이렇게 죽어간다는 한(恨)과 원(怨)이 뼈에 사무쳐 숨을 거두면서 “빽! 빽!”을 연발했다는 이야기다.
  전장에서 죽어가는 그들의 입에서 어떻게 해서 “빽! 빽!”하는 울부짖음이 나오게 되었는가?
  그 배경 설명을 위해 40여 년 전 필자의 군 복무 경험을 한 번 되돌아본다.
 
 휴전 4년 후인 57년 말, 필자는 대학 재학 때 자원 입대했다.  이유는 재학 중 학보병으로 입대하면 복무 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해 주는 특전이 있었기 때문.  단, 한가지 조건이 있었다.  학보병은 모두 최 전방 부대 말단 전투 소대에 배치한다는 조건이었다
.
  논산 훈련소, 멀쩡한 친구들이 하나 둘 씩 앰블런스에 실려 군 병원으로 이송되어 갔다.  불문가지, 빽있는 친구들이 꾀병으로 입원을 하는 것이었다.  또 빽있는 친구들은 훈련장에 나가서도 고된 훈련은 받지 않고, 가만히 앉아 놀면서 하루 일과를 끝내기도 했다.
  8사단 최전방 말단 소대. 소대원 거의가 시골 농촌 출신, 국졸/고졸도 드물었다.  한 번은 사소한 일로 하사관 한테서 진탕 얻어 맞았다.  “뭐, 네가 대학생이야?  어디 군대 맛 좀 봐! 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역시 그 무엇에 대해 쌓이고 쌓인 한을 복무 기간 단축 등 여러가지 특전을 받는 대학생이라는 대상에게 한껏 한풀이를 한 것이었다.
  오랜만에 받은 휴가.  학교엘 들르니 분명히 같이 입대한 많은 친구들이 버젓이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.  어떤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에 땀을 흘리고 있었고, 또 어떤 친구들은 일선 부대 아닌 후방 부대에 파견 근무, 편안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.  모두가 '빽'으로 장기 휴가 등 편법을 동원, 학기 등록을 하거나 학보병 조건인 일선 부대를 탈출한 것이었다.
  군복무와 학업을 마치고 공채로 입사한 모 신문사. 먼저 입사한 선배 동료 중 ‘병역 미필’이 ‘병역 필’ 보다 훨씬 많았다.  그래서 그들은 나이와 학교 입학/졸업 연도는 엇비슷한데 기자 경력-곧 사회 진출-은 1년, 2년, 3년씩 앞서 있었다.
  지금 소록도에 가 있는 모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가 한창 말썽이었을 때, 고국에서는 “신의 아들” “장군의 아들” “어둠의 자식”이라는 말이 유행이었다고 한다.  즉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젊은이는 조화(造化)를 부린 “신의 아들”, 방위나 보충역으로 빠진 젊은이는 힘께나 있는 “장군의 아들”, 헐 수 할 수 없어 군에 끌려간 젊은이는 “어둠의 자식”.
 
  비록 전시는 아니지만 가장 고생되고 힘들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-지뢰만도 100만개가 깔려 있다고 하지 않는가-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최 일선 전방 부대, 지금 그 곳에 어떤 젊은이들이 배치되어 있을까?  혹시나 “어둠의 자식”들 중에서도 정말 힘 없고 빽 없는 “컴컴한 자식들” 만이 38선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?
  병역 문제가 대선의 큰 이슈가 되어 있는 이제, 한 걸음 더 나아가 “38선은 과연 누가 지키고 있는가?” 하는 물음에 대한 집중 조명 분석이 한 번쯤 있어야 될 줄 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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